
 

新羅 文武王陵 斷碑의 發見 

                                                  洪     思     俊 

      一 

  이  斷碑가  發見되기는 去月 軍事革命이 잇던 五月十六日의 일이다 .  慶州의  古墳과  遺物의

所在地와 俗地名  等等을 年老한 단골案內人들에게서 듣고 일어나려 하던 차에, 分館職員 李鍾聲君이

지나가는 말로, 自己가 前日 借家하였던 庭園內에도 무슨 碑石인지는 모르나 井間을 친 石碑斷片이 있었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卽時 그곳을 가보니 果然 花壇 가에 斷碑가 흙에 묻쳐 傾斜되어 있었다. 庭園內에는 斷碑 以外에도

羅代遺物로 石井 一個,  其他  柱礎  等이 散在하여  있었다.  家主에게  물어서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日政時代 日本人住宅이었다는 것과, 斷碑도 他處에서 搬入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물로 碑를 씻고 보니, 縱橫으로 井間이 쳐 있고,  그 안에는 陰刻한 文字가 分明하였으나, 遺憾인 것

은 缺虧된 部分이 많음이었다. 大略 現存된 部分은 原 碑身의 下端인데, 約 三分之二가 떨어져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二 

斷碑가 있는 地點은 慶州市 東部里 一班 一六八番地이며, 碑의 現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一. 碑의 石質=赤褐色 火成岩 

一. 碑의 尺數=廣 六四㎝ 厚 二四㎝(長은 未詳) 

一. 井間 尺數=縱 三, 二㎝ 橫 三, 一㎝ 

一. 字徑 尺數=縱 二, ○㎝ 橫 一, 七㎝ 楷書 

一. 碑文行數=二十八行(前面·後面에 모두 刻字 되었음) 

一. 斷碑形態=碑下端에는 龜趺에 끼었던 突出部가 지금도 남아 있으며, 左右端은 모를 若干 깎았다. 

現在의 모양은 正面에서 볼때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히 上部가 缺失되었고, 碑 前後面이 몹시磨滅되어

있다. 

現在 알아볼 수 있는 碑文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海東金石苑]에 文武王陵碑文이라고실려 있는

 第二石과 第三石에 該當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金石苑에 第二石이라고 한 것은 本斷碑의 前面이고 第三石은 後面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 

 

三 

금번 新羅文武王陵碑가 發見된 것은 最初의 發見이 아니고 再發見된 것이다. 卽 李朝 英祖 때 慶州府尹이던

耳溪 洪良浩가 同王 三六年(一七六○)에 [訪文武王陵 無片石可驗]하였다가 그 後 三十六年을 지나서,

正祖 때에 이르러 [土人耕田, 忽得古碑於野中]하였다 하며, 여기서 



 

 이 碑의 拓本이 金石苑의 著者인 淸나라의 劉燕庭에게 들어가게 된 것이다. 其後 이 碑石은 또 行方을 모르게

되었다가 이번 다시 發見되었는데, 그 最初 發見當時에는 二片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遺憾되게도 一片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 再發見된 斷碑를 根據로 삼아서 海東金石苑所收의 碑文과 綜合하여 碑石의 原形을 찾아보고저 하는 바

이미 이러한 試圖를 今西博士가 新羅史硏究에 發表한 적이 있었다. 즉 今西博士는 海東金石苑에 보이는 四片의

碑文으로서 原 碑文의 體制를 縱 四十六字 橫 五○行으로 推定하고 맞추어보았는데, 第一石과 第二石은 잘 맞추어 

졌으나, 第三石과 第四石은 이것을 第一石 및 第二石과 같은 同一碑面에서 맞추어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行數가

늘고 縱으로도 字數가 불었던 것이다. 그래서 碑石의 原形은 橫으로 폭이 넓은 石碑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現斷碑에는 前後面에 모두 碑文이 새겨져 있으므로 결국 海東金石苑에 收錄되어 있는 네 個의 碑文은

二片斷碑의 前後面임을 알게 된다. 아래에 筆者의 試圖한 復原碑文을 적어보겠다. 

 



文   武   王   陵   碑   文 (後面) 



文   武   王   陵   碑   文 (後面) 

위와 같이 만들어보면 後面 文章 [  爲銘曰] 다음 行인 第十六行에서 第二十一行까지의 銘文이

總二十四節四十八句임을 알겠다. 그리고 第十七行에서 一字가 올라가게 된 것은 그 줄에 君王의 이름이

있어, 그것을 높이는 뜻에서 한 字 띄어놓은 것이 아닐까 推測된다. 

參考로 今次의 發見碑文과 今西博士 校正文字中 相違된 것은 一括表示하겠으나, 上揭 碑文 中에는 該當文字를 

○標로 表示해 두었다. 

 

 


